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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의 가짜 눈물에 대처하기

아이들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거나 자신이 원하

는 것이 있을 때에는 울음으로써 이를 관철시키려 한

다. 이른바‘가짜 울음’이다. 보통 24개월까지 지속되는

데 떼쓰기가 시작되는 18~24개월 사이에 특히 빈번하

다. 그렇다면 진짜와 가짜 

울음은 어떻게 구별할까? 

아이의 울음을 판별하기 위

해서는 부모의 관찰력이 중

요하다. 

우는 소리의 높낮이, 제스

처, 입모양, 눈물 유무, 부모

를 쳐다보는 횟수 등 부모는 

아이의 우는 모습을 많이 

보아온 터라 조금만 관찰해

도 금세 알아차릴 수 있다. 

특히 아이가 가짜로 울 때는 중간에 울음을 잠시 멈추

고 부모의 눈치를 살피는 경향이 있다. 아이의 가짜 울

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?

▣ 가짜 울음에 대처하는 현명한 방법!

■ 일관성 있는 태도 유지하기

아이의 요구를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상황에서 일명 

‘버릇 들이기’를 위해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경우도 

있다. 하지만 이는 오히려 아이의 가짜 울음을 부추길 

수 있으니 원칙을 잘 세워야 한다. 가짜 울음을 절대로 

받아주면 안 되는 상황, 때에 맞춰 받아줄 수도 있는 상

황, 받아줘야 하는 상황 등의 원칙을 부모가 미리 상의

해서 세워두면 좋다. 또한 아이를 설득하고 달래는 방법, 

엄하게 대처해야 하는 방법 등도 미리 정해놓고 일관성

을 지키며 아이와 소통해야 한다.

■ 진짜 원하는 것을 파악하기

아기들이 가짜 울음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원하는 

것을 얻기 위해서이다. 부모에게 원하는 것이 단순히 놀

아달라는 의미인지, 아니면 일부러 고집을 부리는 건지, 

그 속 사정을 잘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. 가짜로 

우는 게 눈에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받아들

이고 모른 척을 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반응으로 친밀성

을 높이는 것이 좋다. 부모가 원하는 것을 알아주고 반

응해 주는 것은 아이와의 애착 형성에 큰 도움을 준다.

■ 눈물에만 반응하지 않기

아기는 언제나 부모의 관심 안에 있기를 원한다. 자신

이 원하는 바를 말로 표현했을 때는 부모가 반응이 없

다가, 울고 떼를 썼을 때 원하는 바를 들어주게 되면 그 

다음부터는 울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게 된다. 이

는 가짜 울음으로 모든 의사표현을 하게 될 우려가 있으

므로 주의해야 한다.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가 울음으로 

표현하기 전에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주고, 아이의 욕구

를 미리 알아차려 주는 것이다.

■ 울음을 달래주는 시간 서서히 늦춰 보기

아기의 진짜 울음, 가짜 울음 모두 달래줘야 하는 게 맞

지만, 선천적으로 자신에게 관심이 쏠리기를 바라는 욕

구가 큰 아기의 경우는 달래면 달랠수록 더 많이 울 수 

있다. 가짜 울음이 시작됐다면 바로 달래지 말고 5분 정

도 기다렸다 달래보자. 또 다음날은 10분을 기다려보

고, 이렇게 점차 시간을 늦추는 것이다. 생후 4개월 정도

면 아기가 엄마의 심리 상태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. 엄

마가 아기에게 다가가는 시간을 점차 늦춰 가짜 울음이 

더 이상 관심을 끌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한다.


